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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금년에는 예년보다 장마가 일찍 찾아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견하
고 있으며, 6월의 경우 평년보다 강우량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았
다. 또한 혹서기인 7, 8월에는 강우량이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
보면서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잦을 것이라는 예보이다. 지난해
강원도를 중심으로 산사태, 주택유실, 축사붕괴 등 큰 피해를 입
은 바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를 거울삼아 사전에 배수로 관리
등위험요소를제거하는유비무환의실천이필요할것으로본다.   

◎ 겨울동안 양계업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
자가 지난 3월 6일 천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발생이 없어
마지막 살처분이 끝난 3월 17일 이후 3개월 후인 6월 17일 우리
나라가 마침내 AI 청정국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. 농림부
는 이번에발생한고병원성 AI 감염원을 철새에기인하는것으로
보고 있다. 하지만 철새가 농장내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기
때문에 텃새나 사람에 의한 계사내 바이러스 유입을 가장 큰 위
험요인으로보고차단방역을철저히해줄것을당부하고있다.    

◎ 여름철로 다가서면서 식품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언론에 부각되
고 있다. 지난달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자료를 인용해 발표된
언론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8배가 높은‘항생제 초
과’적발건수를 보 으며, 돼지, 소, 닭 순으로 많았던 것으로 발
표하 다.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닭 24,407수에 대해 도축 전후
유해물질 여부를 검사한 결과 54수에서 엔로플록사신 등 항생물
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되었음을 발표하고 해가 거듭될수록
그수치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나면서심각성을더해주고있다. 

◎ 지난달 14일을 기해 일부 배합사료업체들이 평균 6~7%수준으
로 사료가격을 인상하면서 농가들이 생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.
배합사료업계에 따르면 해상운임료와 국제곡물가 상승을 주요인
으로 꼽고 있다. 실제로 옥수수 가격은 평소 톤당 120달러에 거
래되었으나 최근에는 200달러 수준을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
으며, 대두는 390달러, 대두박은 300달러로 지속적인 상승세를
보이고 있다. 농가에서는 한미 FTA 등 어려운 주변여건에서 사
료가격인상으로 경쟁력 저하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자
아내고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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